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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10. 4.(수)

한덕수 총리, 故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
분향소 조문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(수)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 

마련된 ‘故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분향소’를 찾아 조문했다.

    * 故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분향소는 서울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, 마리안느

와마가렛 기념관(전남 고흥군 도양읍) 2개소 설치‧운영중(10.4~10.8, 5일간)

   ※ 故 마가렛 피사렉(한국명 백수선) 간호사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약 40년간 

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병 환자 치료 및 한센병 자녀를 위한 영아원 운영

 ㅇ 한 총리는 방명록에 “고인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사랑과 헌신의 삶은 우리에게 

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.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.”라고 적었다.

 ㅇ 한 총리는 이날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“마가렛 간호사님의 

장례에 참석, 조문하고, 소록도병원에서 함께 봉사하신 마리안느 스퇴

거 간호사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시니 건강 상태를 잘 챙겨드리라”고 

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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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마가렛 피사렉(한국명 백수선) 간호사 별세 관련

□ 사망 개요

○ (별세일시) 2023. 9. 29.(금) 15:15(오스트리아 시간), 향년 88세

○ (별세경위) 급성 심장마비

- 28일 낙상사고(대퇴부 골절)

- 29일 전신마취 수술 중 심장마비로 사망

○ (장례) 오스트리아에서 유족 결정에 따라 장례실시 예정

- 고인 생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의대에 시신 기증 약속

- 의대에서 시신 반환 이후 장례절차에 대해 가족 논의 후 결정 

□ 주요행적

○ 오스트리아 국적(폴란드태생),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 졸업

○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 파견,
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(한국명 고지선, 89세)와 함께 봉사

○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약 40년간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병

환자 치료 및 한센병 자녀를 위한 영아원 운영 

○ 환자들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‘마가렛’ 또는 ‘수녀님’이라고 

불렀으며, 고인은 ‘작은 할매’라는 애칭을 선호

○ 정부는 1972년 국민포장, 1983년 대통령 표창, 1996년 국민포장 

모란장 수여

○ 국립소록도병원은 두 간호사가 살던 집을 ‘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집’

으로 명명하여 보존중, 전남 고흥군은 ‘마리안느‧마가렛 기념관’을 

건립하여 운영

※ 2005년 두 간호사가 소록도를 떠나며 쓴 편지 내용

 “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. 하늘만큼 

감사합니다”


